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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사망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
































KT 노동조합은 8월 6일(수) 14시, 분당사옥 대회의실에서 제 4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하여 9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해 2025년도 단체교섭 진행상황 경과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인관 위원장은 “회사측의 주장은 조삼모사 격으로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긍정검토를 요구했지만 변화된 입장없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계별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노사는 8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이틀간 전주타워와 김제빌딩 등을 방문하여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노사는 현장 직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현장 조합원들은 “고인은 좋은 선배이자 훌륭한 리더였기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것”이라 전했고, 유가족은 큰 상심속에서도 회사나 조합에 대한 불만 없이, 현재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및 직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유사사고 발생시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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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수)








